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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P케미칼, “매각금지” 변수 발생 
소액주주 워크아웃 졸업 후 재매각 주장 … 채권단 “일정대로 추진”

정치혁 전 고합 회장이 KP케미칼 채권단을 상대로 한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함

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.

정치혁 전 회장을 중심으로 한 소액주주와 옛 우리사주조합원들은 4월5일 2002-03년 경상이익을 내 많은 

가용자금을 확보한 만큼 워크아웃 졸업이후 다시 매각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.

또 우선협상 대상자 호남석유화학과의 협상가격이 주당 2300원으로 전체주식의 51%를 인수하고 우발채무를 

2000억원까지 보증하는 조건으로 협상중이나 이는 몇 개월 후에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매각을 중단

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

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의 이면에는 우선매수권에 대한 권리부여 여부가 가장 큰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

로 분석되고 있다.

처음 KP케미칼이 워크아웃을 시작했을 때 채권단과 맺은 MOU에는 채권단에 손해가 없는 때에 전 대주주

들에게 KP케미칼 매수와 관련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로 했으나 채권은행단의 그동안의 손해가 3800억원에 

달해 채권단에서 옛 대주주들에게 우선매수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따라서 채권단 및 관련 기업들 사이에서는 최근 경영의 정상화 기미가 엿보이기 시작한 KP케미칼의 경영권

을 되찾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.

KP케미칼 매각 관계자는 “매각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”며 “KP케

미칼을 어렵게 만든 책임은 뒤로한 채 이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기업에 욕심을 내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

극치”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개의치 않겠다고 밝혔다.

따라서 채권단은 매각금지 가처분신청과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매각협상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

있다.

한편, 옛 대주주 측이 밝힌 협상가격과 부대조건에 대해 매각 관계자는 “아직까지 구체적인 인수가격을 밝

힐 수는 없는 상태로 2300원이라는 얘기가 무슨 근거로 어디서 흘러갔는지 궁금하다”며 인수가격에 대한 언급

을 회피하고 있다. <한기석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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